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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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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 또는 “불법 채류자를 모두 추방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선거 때부터 되풀이 해왔습니다. 현재 미맥 장벽의 건설은 순탄치 못하며 도중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입국자는 자진해서 멕시코로 귀환하는 숫자보다 적어져서 장벽 건립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에서 최고의 최고로 알려진 경제전문가 1,470명이 연서로 트럼프 대통령애개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호소문에는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드리라는 추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소문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호소문에 서명을 한 1,470명의 경제학자 중에는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가 7명 포함되어 밌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한 오스탠 글스비 (Austan Goolsbee))씨와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한 글렌 허바드 (Glenn Hubbard)씨도 포함되어 초당적인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베이비부머세대의 대량 은퇴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가 침체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폐단을 막으려면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에 실시한 미국 상원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 336,000 내지 470,000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 왔는데 그 이민자들이 한명당 평균 11명을 고용한다고 나왔습니다. 즉 조사 대상인 그 이미자들이 창출한 일 자리는 370만 게 내지 520만 개 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반 이민세력은 이민자들이 대거 미국에 몰려와서 미국민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제 프린스튼 대학의 마사 트리드 (Martha Tread)rtn)교수, 하버드 대학의 조지 보하스 (George Borjas) 교수, 및 디 블리우 (D. Blau) 코넬 대학 교수 등의 경제계의 대성들은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지론을 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미국의 경제를 지탱할 고기능 근로자들을 미국이 배출한  숫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민 세대들이 기여하는 경제가치도 산출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반 이민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재정적인 부담은 이민자녀들을 의무교육 테둘이 안에서 무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헌 세데에 $57B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민 자녀는 그들만의 교육재도를 만들어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립된 교육체계에 한 두명씩의 이민자녀을 끼어 넣어 교육하기 때문에 과외의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 학자들이 산출한 흑자 가치는 2세대 동안에 연간$30B, 3세대에 이르면 그들이 기여하는 경제가치 흑자가 연간 $223B이라고 산출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고기능자가 대부분인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러써 미국은 대박을 맞는다는 것이 정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끝  
